
국토교통부, 인천공항 4단계 시설 운영준비 상황 집중 점검

- 25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현장 찾아 건설 마무리 및 운영준비 철저 당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0월 25일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

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4단계 건설사업 마무리와 운영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
 ㅇ 인천국제공항은 ’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

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’17년부터 제2여객터미널 확장, 제4활주로 

신설 등 4단계 사업을 추진(’17.11~’24.10)하고 있으며, 현재 연내 개장을 

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.

□ 제2여객터미널 확장 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스마트패스*, 

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등 신규 도입시설을 점검하면서, “앞으로 인천공항 

여객터미널은 첨단디지털 장비 도입으로 출입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

공항 내 혼잡도도 완화될 것”이라며,

   * 생체정보(안면인식)를 활용하여 탑승권 제시없이 출국수속이 가능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

 ㅇ “4단계 시설이 안정적으로 구축 및 서비스되어 여객편의 증진에 기여할 

수 있도록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”을 강조했다.

□ 백 차관은 수하물처리운영센터를 찾아 4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구축 

상황을 점검하며, “다수의 시스템이 연계·운영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

하는 한편, 사고 시 비상대응 매뉴얼도 내실있게 수립하여 반복 훈련해

달라”고 주문했다.

   * 수하물 시스템 ⇌ 체크인 시스템 ⇌ 운항정보 시스템 등 총 55개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

 ㅇ 또한,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며, “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이 

연내 차질 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할 

것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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